
페루산 콤팩트·스핀사, 일본이 월 25톤 수입 판매 

 

일본의 C상사는 남미 페루에 있는 “텍스타일·피우라”사가 생산하는 콤팩

트·스핀사를 일본에 독점 판매하게 되었으며, “안데스(Los Andes)의 전설”이

라는 브랜드로 월 25톤씩을 수입하고 있다. 

페루는 초장(超長)섬유면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해도면(海島綿 

Seaisland cotton)이나 이집트의 기자(Giza)면과 견줄만한 초장피마(pima)면을 

원료로 하여 콤팩트·스핀 정방기로 잔털이 적은 면사를 만들어 “안덴스의 

전설”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텍스타일·피우라”사는 1980년부터 일본 C상사에 초장면사를 판매해 오

고 있었는데, 2002년 2월부터 월 생산 50톤 규모의 콤팩트·스핀 방적시설 

1,108추를 가동하기 시작하여 일본에도 이 면사를 수출하게 되었다. 

“안데스의 전설” 은 잔털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의 균제도가 아주 좋고, 

실키(silky)하면서도 마일드(mild)한 광택, 소프트(soft)한 촉감, 고상한 품위의 

외관이 특징이며, 실의 강력도 일반 실보다도 15%정도 높다고 한다. 

C상사는 이 원사를 일본 내 하마마쓰(浜松)산지를 비롯한 7개 섬유산지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원사로 생산된 제품에는 중국에서 편성한 니트제품도 

있다. C상사의 “섬유전략상재추진센터(纖維戰略商材推進 Center)”는 실에서 제

품에 이르기까지 기획·생산하고 있으며, 2003년 봄·여름 상품부터는 부인

복을 제일 먼저 점포에서 판매할 것이다. 

C상사에서는 “세계 링 방적시설은 1억추가 가동되고 있으며, 콤팩트·스핀 

시설은 47만추에 불과하지만, 이 혁신 방적기로 세계에서 최고급인 초장면을 

원료로 가장 훌륭한 면사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면사의 

앞날을 높이 평가하였다. 



피우라사는 “그 동안 꾸준히 판매액의 10%를 설비에 투자해 왔는데, 콤팩

트·스핀 정방기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균일하고 잔털이 적은 고급 면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하며, 일본으로의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